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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복음” 하면 적지 않은 신자들이 “그것 다 아는 이야기를 뭐하러 또 하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으니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생각과 말을 
한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서 당신을 위해 대신 피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만 좋은 소식, 복음인 것인가? 오직 처
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복음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부터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듣고, 믿고, 굳게 붙잡고, 확
고히 서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뿌리이다. 뿌리가 마르면 무성한 잎과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문제이
다. 갖가지 문제와 절망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서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복음이다. 복음은 교회나 개인의 신앙생활의 모든 병을 근본적으로 고져준다. 왜 그러한가? 
그 복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로마서 1:15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
노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에 있는 너희”는 로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다. 바로 앞에 있는 
6-7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
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라고 하였으니 일차적으로 성도들을 가리킨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면서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한 것이다.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함을 
받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한 것이다. 

이처럼 불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다시 계속해서 
듣고 믿고 굳게 서서 전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비단 로마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
으리라”(고전 15:1-2)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저들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한 것이다. 이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은 그들이었고,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요 저들의 신앙이었지만, 세월이 흘러서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고린도교회와 성도들을 보니 복음을 다시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그 위
에 굳게 서기 원해서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때 듣고 믿은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듣고 믿으며, 그 위에 굳게 
서며,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점검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시 나 자신과 교회를 
비추어 보는 일이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굳게 서며,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교 강단에서 점점 사라지고, 도덕적인 



윤리와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 모여든 청중처럼 부담 없이 전하고 듣는 교회로 전락하였다. 그 결과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 인생이 바뀌거나 삶이 변하지 않는 종교인과 종교 단체로 변한 것이다. 왜 그
렇게 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멀리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고, 아니 계속적으로 전하고 듣고 믿고 굳게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인 것이다. 


